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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bearing capacity of shallow foundation on the grounds. 

We made a comparative study of existing bearing capacity theory, based on the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with a variety of conditions such as ground condition, foundation scale and foundation shape. I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ultimate bearing capacity showed a gradual convergence in the form of exponential function or logarithm 

function according to the foundation scale. Although the shear strength increased, the bearing capacity tended not to 

increase but change linearly. In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f existing bearing capacity theory, bearing capacity 

ratio () of pure sand has the outcome closest to those of the Terzaghi method. Pure clay turned out 

to be about 0.4∼0.6 while normal soil was changed in a range of 0.3∼1.3. As shear strength is increased, the results 

turned out to be less than 1.0. Bearing capacity ratio (), normalized at 1.0m bearing capacity, was about 35%, 

15% and 5% of theoretical formula under the condition of =25°, 30° and 35°of pure sand; no scale effect was found 

with pure clay and the normal soil with lower soil strength level showed less than 10% of the theoretical formula of 

pure sand. Bearing capacity ratio of each case, in accordance with, the shear strength increase,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internal friction angle. Shape factor of bearing capacity ratios classified by foundation shapes have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the shapes; the shape factor of circular foundation is 1.50, square foundation is 1.30, rectangular and 

continuous foundations are 1.1∼1.0.

 

요   지

본 연구는 지반 위 얕은 기초의 지지력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반 조건, 기초 크기, 기초 형상 등의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기존의 지지력 이론과 비교･검토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극한지지력은 기초크기에 따라 지지력이 거듭제곱이나 로그 식으로 차츰 수렴하였고, 지반강도가 증가할수록 지지력 

증가가 커지지 않는 직선적인 변화를 보였다. 기존 지지력 이론과 비교한 결과 순수모래는 지지력 비(


)가  

Terzaghi식의 결과와 가장 유사하였다. 순수점토는 약 0.4∼0.6, 일반토사는 0.3∼1.3 정도로 산정되었고, 지반강도가 

증가할수록 지지력 비가 감소하면서 1.0 이하로 나타났다. 기초 크기에 따른 지지력을 1.0m 기초의 지지력으로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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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지지력 비()는 순수모래에서 =25°, 30°, 35°일 때 이론식의 35%, 15%, 5% 정도로 산정되었고, 순수점토

는 크기 효과가 없었으며, 일반토사는 지반강도가 작은 경우에 순수모래의 이론식에 대해 약 10% 이하로 나타났다. 

지반강도 증가에 따른 지지력 비는 내부마찰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형상별 지지력 비에 따른 형상계수

는 기초형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원형기초는 1.5, 정사각형 기초는 1.3, 직사각형 기초와 연속 기초는 1.1∼1.0의 

형상계수를 나타내었다.

Keywords : Bearing capacity, Shallow foundation, 3D FEM (Finite Element Method), Foundation scale, Bearing 

capacity ratio, Shape factor

1. 서 론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는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로 

분류한다. 얕은 기초는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표부에 직접 놓이는 기초이며 직접기초라고도 한다. 

따라서 얕은 기초는 기초 하부지반이 상부하중을 지지

할 수 있도록 지지력이 충분히 커야 하며, 지반에 기초

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은 기초지반의 강도정수를 이용

하여 계산한 허용치보다 작아야 한다. 얕은 기초는 수많

은 건설구조물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지력을 파

악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론식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식들이 많은 현장에

서 현장재하시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얕은 기초는 기초 깊이()와 기초 폭()을 비교하여 그 

비가 1 이하이거나(Terzaghi, 1943), 4∼5 이하인 경우

(Bowles, 1997) 얕은 기초로 구분할 수 있고, 실제 얕은 

기초 지반의 지지력(bearing capacity)과 침하량(settlement)

에 기초의 크기효과(scale effect)를 고려해야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Terzaghi and Peck(1967), De Beer(1965), 

Das at el.(1996), Zhu at el.(2001) 등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어졌다. 또한 얕은 기초의 지지력과 

침하량 산정방법에는 Terzaghi(1943), Meyerhof(1953), 

Hansen(1970), Vesic(1973) 등의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

을 이용한 해석적 방법과 Bond(1961), Meyerhof(1963), 

D'Appolonia at el.(1968), Peck et al.(1974) 등의 반 경험

적 예측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크기효과를 

고려한 지지력 및 침하에 대한 검토는 주로 순수 모래 

및 점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착력(cohesion)과 내부

마찰각(internal friction angle)을 갖는 지반에는 기존의 

예측방법으로 크기효과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물 크기의 현장시험을 통한 기존 예측방법(Menard, 

1965; Baguelin et al., 1978)의 적용성을 검증하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기효과를 고려한 기초의 지지력

과 침하특성에 대한 해석적 연구는 주로 2차원적인 평

면변형률 조건 상태로 연구되었고(Park et al., 2003; Eun 

et al., 2006), 실제상황을 잘 모사할 수 있는 3차원 해석

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실내시험을 통한 

검증에 있어서도 기초 크기의 제한, 지반 상태 등에 대

한 실제 조건의 재현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Lee and Kim, 1991; Chung et al., 2003).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

에 대한 얕은 기초의 지지력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im(2011)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기초크기, 기초형상, 

기초지반의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여, 그 해석결과를 토대로 기초 및 지반조건에 

따른 얕은 기초의 지지력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해석 조건

2.1 해석 방법

얕은 기초의 지지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차원 및 

3차원에 대한 모델링과 해석이 가능한 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인 MIDAS/GTS를 사용하였다. 기초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물성치를 적용한 탄성 모델을, 지반은 Mohr- 

Coulomb 모델을 적용하였고, 기초 직경(D) 또는 폭(B)

에 대하여 기초두께는 0.4B의 강성체로, 지반은 변위 및 

응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영역으로 기초 폭

의 10배로 모델링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초기조건 상

태를 기초가 지반 상에 놓여있는 상태로 가정하였고, 발

생되는 변위에 의한 기초 중앙부분에서의 축 응력을 극

한지지력으로 산정하였다(Kim, 2011). 각 경우에 있어 

기초의 형상 및 크기가 달라서 하중을 제어하는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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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ircular      (b) Square   (c) Rectangular (L=1.5B) (d) Rectangular (L=2.0B) (e) Rectangular (L=3.0B)     (f) Continuous

Fig. 1. Modeling by foundation shapes

Table 1. Properties of foundation ground on FEM

Pure sand Pure clay Soil Concrete Material model

Elastic modulus (kPa) 25,000 5,000 15,000 2.4×10
7

Mohr-Coulomb

(soils)

 Elastic (concrete)

Cohesion (kPa) 0 10, 30, 50 10, 20, 30 100

Internal friction angle (°) 25, 30, 35 0 20, 25, 30 40

Unit weight (kN/m
3
) 18.0 17.0 17.5 24.0

Poisson’s ratio 0.25 0.35 0.30 0.2

Table 2. Size of foundations     unit : m

D B×L B L

Circular 1.0, 2.0, 3.0, 4.0, 5.0, 6.0

Square
1.0×1.0, 2.0×2.0, 3.0×3.0, 4.0×4.0, 

5.0×5.0, 6.0×6.0

Rectangular

1.0 1.5 2.0 3.0

2.0 3.0 4.0 6.0

3.0 4.5 6.0 9.0

4.0 6.0 8.0 12.0

5.0 7.5 10.0 15.0

6.0 9.0 12.0 18.0

발생되는 침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때 발생된 침하량은 기초 직경 또는 폭의 10%에 

해당하는 침하량으로 결정하였으며, 극한지지력도 총 

침하량 규준을 적용하여 그 때 발생하는 기초 판의 응력

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평판재하시험에서 재하 폭의 약 

10% 정도까지 침하가 발생하더라도 관입전단파괴의 파

괴양상이 나타난다는 Kim et al.(2012)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2.2 지반조건

본 연구의 기초지반은 순수모래, 순수점토, 일반토사

로 분류하였다. 순수모래는 점착력이 없는 것으로 가정

하였고, 순수점토는 내부마찰각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였다(Oh, 1999). 일반토사는 부산․경남 일대의 표토 층

의 실내토질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지반강도를 산정하

였고, 주로 CH, CL, MH, ML, GM, SM으로 분류되었

다. 점착력은 분포가 많은 10kN/m
2
를 기준으로 하여 최

대 범위를 30kN/m
2
으로 설정하였으며, 10kN/m

2
, 20kN/m

2
, 

30kN/m
2
로 적용 물성 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내부마찰

각은 20°∼30°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서 20°, 25°, 30°로 

적용 물성 치를 결정하였으며, 탄성계수는 평균치를 적

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 적용된 지반정수는 Table 1

과 같다.

2.3 지반조건에 따른 해석

본 연구에서는 기초의 형상을 원형기초, 정사각형기초, 

직사각형기초(  ,   ,  ), 연속기초

로 변화시켰고, 기초의 크기는 1.0m에서 6.0m까지 1.0m

씩 크기를 증가시켰다(Table 2). 기초형상에 따른 각 모

델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또한 기초 아래의 지반에 

대해서 순수점토, 순수모래, 일반토사로 가정하여 지반

정수를 적용하였으며, Table 2에는 지반조건에 따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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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 of Bearing capacity and settlement by soil type 

(Case1, Case4, Case7)

Table 3. Analysis cases by soil types

Case
Shear strength Re-

mark
Case

Shear strength Re-

markCohesion (kPa) Friction angle (°) Cohesion (kPa) Friction angle (°)

1 0.0 25

Pure sand

7 10.0 20

Soil

8 20.0 20
2 0.0 30

9 30.0 20

3 0.0 35 10 10.0 25

4 10.0 0

Pure clay

11 20.0 25

12 30.0 25

5 30.0 0 13 10.0 30

14 20.0 30
6 50.0 0

15 30.0 30

석경우를 나타내었다. 유한요소해석은 각 경우에 대하

여 기초의 형상 및 크기에 따라 각각 수행하였다. 

3. 해석 결과 및 분석

3.1 지지력 및 침하량 관계

본 연구에서는 극한지지력을 만큼 침하가 발생

하였을 때의 지지력으로 검토하였다. 점착력이 없는 순

수모래의 경우는 Fig. 2에 보인 바와 같이 주로 기초의 

크기에 따라 거듭제곱 및 로그식의 변화양상을 보였고, 

내부마찰각이 없는 순수점토의 경우는 기초의 크기에 

따라 지지력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는 직선의 변화 형태

를 보였으며,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이 있는 일반토사의 

경우는 거듭제곱의 변화양상을 보였지만 지반강도, 특

히 점착력이 커질수록 직선적으로 변화하였다. 순수모

래와 일반토사의 경우는 기초가 커질수록 지지력 변화

크기가 점차 작아지며, 기초 크기에 따라 지지력이 직선

적으로 크게 변화한다는 Terzaghi(1943), Meyerhof(1953), 

Hansen(1970), Vesic(1973)의 일반적인 이론식에 의한 

결과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에는 

대표적으로 순수모래인 Case1, 순수점토인 Case4, 일반

토사인 Case7의 침하량 발생에 따른 지지력 결과를 나

타내었다(원형기초 D=1∼6m, 정사각형기초 B=L=1∼

6m, 직사각형기초   ,   ,   , 연속기

초 B=1∼6m). 

3.2 기존 지지력 이론식과의 비교

3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기초의 지지력과 Terzaghi, 

Meyerhof, Hansen, Vesic의 지지력 이론식에 의한 극한

지지력을 비교하였다. 지지력 비()는 유한

요소해석에서 산정된 지지력과 지지력 이론에 의해 산

정된 지지력의 비로 정의하였다. 이론식과 해석에 의한 

지지력의 지지력 비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Fig.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의 기초크기는 원형기초, 정사각형

기초, 직사각형기초, 연속기초에 대한 각각의 폭이다.

점착력이 없는 순수모래에서 지지력 비는 기초 크기

가 작을수록 크게 산정되었고, 기초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초의 형태가 연속기초의 형태일수록 작게 산정되었

다. 또한 내부마찰각이 커질수록 지지력비가 작아졌으

며, 대체적으로 Terzaghi 식이 해석에 의한 결과에 가장 

근접하였고, Meyerhof 식과 Vesic 식은 거의 유사한 지

지력비를 나타냈으며, Hansen 식에 의한 결과가 가장 차

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이는 이론식에 의한 극한지지력 

산정 시 고려되는 지지력계수의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내부마찰각이 없는 순수점토에서는 이론식에 의한 

지지력이 크게 산정되었으며, 지지력 이론에 의한 결과

와 마찬가지로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지지력은 기초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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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re sand (b) Pure clay (c) Soil (cohesion and friction angle)

Fig. 3. Bearing capacity ratio (    ) of foundation shape by soil type

(a) Pure sand (b) Pure clay (c) Soil (cohesion and friction angle)

Fig. 4. Relation of foundation ratio () and bearing capacity ratio ( ) by cases

기에 따라 지지력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한요소해

석과 이론식의 결과에 대한 지지력 비는 약 0.4∼0.6 정

도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이론식에 의한 지지력이 크

게 산정된 것은 지지력 계수 가 내부마찰각()의 인

자로 극한지지력 계산 시 고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되었다. 따라서 순수점토에서 해석에 의한 극한지지력 

값을 적용할 경우 지지력 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동시에 갖는 일반토사에 대

한 유한요소해석과 지지력 이론에 의한 지지력 산정 결

과, 지지력 비는 0.3∼1.3 정도로 기초형상과 기초크기

에 따라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지지력 이론식에 따라서

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반강도 정수인 점착력

과 내부마찰각이 증가할수록 지지력비가 직선적으로 감

소하면서 1.0 이하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3.3 크기효과에 대한 특성

기초 크기 변화에 따른 극한지지력의 추정을 위하여 기

초 크기와 극한지지력을 기초 크기 1.0m의 해석결과로 정

규화한 후 기존의 이론식과 실내 모형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의 지지력 비()와 기초 폭 

비()는 기초 크기에 따른 극한지지력과 기초 크기

를 1.0m 기초에 대한 결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순수모래의 경우 Terzaghi, Meyerhof, Hansen, Vesic

의 이론식에 의해 산정된 극한지지력을 1.0m의 기초 크

기로 정규화 시키면 지지력비와 기초 폭 비가 기울기 

1의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내부마찰각이 25°, 30°, 

35°로 증가할수록 기초 폭 비에 따른 지지력비의 증가

가 작게 산정되어 크기효과(scale effect)의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원형 기초, 정사각형 기초, 직사각형 

기초, 연속 기초에서 기초 폭 비가 증가할수록 지지력비

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이론식에서와 같이 정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기초 폭 비가 증가할수록 

지지력 비는 기초의 형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Fig. 4(a)에서와 같이 이론식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내부

마찰각이 25°일 경우는 약 30%, 30°일 경우는 약 15%, 

35°일 경우는 약 5% 정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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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hesion (b) Friction angle

Fig. 5. Comparison of bearing capacity by shear strength

Table 4. Bearing capacity ratio (    ) by soil type

Soil type Bearing capacity ratio (    )

Pure sand

Foundation shape Foundation size (m) Bearing capacity theory

Circular (D=1∼6m) 1.1∼6.9 1.0 1.9∼6.9
Terzaghi 0.5∼3.3

Square (B=L=1∼6m) 0.7∼4.1 2.0 1.1∼5.0

Rectangular

(B=1∼6m)

L=1.5B 0.5∼3.7 3.0 0.8∼4.1 Meyerhof 0.5∼4.0

L=2.0B 0.5∼4.0 4.0 0.6∼3.6
Hansen 0.8∼5.9

L=3.0B 0.4∼3.5 5.0 0.5∼3.2

Continuous (B=1∼6m, L=10B) 0.4∼3.1 6.0 0.4∼2.9 Vesic 0.6∼3.7

Pure clay 0.4∼0.6 0.4∼0.6 0.5

c- Soil 0.3∼1.3 0.3∼1.3 0.3∼1.2

이와 같은 결과에서 이론식이 과대평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기초 적용에 있어 기초크기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b)와 같이 순수점토는 이론식에 의해 산정된 

극한지지력을 1.0m의 기초 크기로 정규화 시키면 지지

력 비()와 기초 폭 비()가 기울기 0의 직

선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점착력 증가에 상관없이 기

초 폭 비에 따른 지지력비가 거의 일정하여 기초의 크기

효과(scale effect)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모두 갖는 지반에서는 Fig. 

4(c)와 Table 4에서와 같이 내부마찰각이 변하지 않는 

동일한 조건에서 점착력을 증가시키면 기초의 크기효

과(scale effect)는 점착력이 작은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

다. 또한 내부마찰각을 증가시키면 기초의 크기효과(scale 

effect)는 점착력과 마찬가지로 내부마찰각이 작은 경우

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점착력이 10.0kPa, 내부마찰

각이 20°로 지반강도가 작은 경우는 순수모래의 이론식

에 비해 지지력비가 약 10%로 산정되었고, 지반 강도가 

증가할수록 순수점토와 비슷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기초 크기 효과를 유한요소해석에 의하여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hung et al.(2003)의 실내모형실험 결

과와 비교하였다. 모형실험에서는 기초 크기의 제한으

로 0.10m, 0.15m, 0.20m, 0.30m 크기에 대한 실험을 수

행하였고, 지반종류에 따른 정확한 전단강도에 대한 결

과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기초 폭 비에 따른 지지력 

비는 해석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3.4 지반의 전단강도에 따른 특성

일반토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반조건 상태에서 전단

강도 정수인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각각 변화시키면

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전단강도 

증가에 따른 기초의 지지력 특성을 파악하였다. 일반토

사에서 지지력을 비교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지반의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의 전단강도 증가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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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hape factor of foundation

Table 5. Relation of foundation ratio () and bearing 

capacity ratio ( ) for c- soil

Friction angle 

(°)

Cohesion (kPa)

10.0 20.0 30.0

20 0.11 0.04 0.01

25 0.05 0.02 0.01

30 0.04 0.03 0.02

Table 6. Shape factor of foundation by soil types

Circular Square
Rectangular

Continuous
L=1.5B L=2.0B L=3.0B

Pure sand 1.45 1.22 1.05 1.06 0.95 1.02

Pure clay 1.47 1.18 1.05 1.09 1.06 1.07

soil 1.57 1.34 1.13 1.13 1.06 0.99

Shape factor 1.5 1.3 1.1 1.1 1.0 1.0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은 지지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점착력이 10.0kPa씩 증가할

수록 지지력은 약 95.0kPa, 75kPa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점착력이 커질수록 지지력의 증가가 약간씩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마찰각의 경우는 5°씩 

증가할수록 약 140kPa, 70.0kPa씩 증가하여 내부마찰각

이 증가할수록 증가되는 지지력이 1/2배씩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해 내부마찰각이 지

지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점착력보다는 크지지

만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각각의 증가에 따른 영향성

은 점착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5 기초형상에 따른 특성

기초형상에 따른 지지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 3차원 해석을 2차원 해석과 비

교하여 지지력을 분석하였다. 이때의 지지력 비를 형상

계수(shape factor)로 정의하였으며, 기초에 대한 형상계

수는 Table 5와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원형 기초는 50%, 정사각형 기초는 30%, L=1.5B와 

L=2.0B의 직사각형 기초는 10%의 지지력 증가를 보였

고, L=3.0B의 직사각형 기초와 연속기초는 2차원 해석

과 거의 유사한 지지력을 보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얕은 기초의 지지력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초크기, 기초형상, 지반 전단강도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고, 그 해석결

과를 토대로 기초 및 지반조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침하량이 일 때의 지지력을 극한지지력으로 검

토하였을 때 순수모래는 기초의 크기에 따라 거듭

제곱 및 로그식의 변화양상을 보였고, 순수 점토는 

기초의 크기에 따라 지지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이 있는 일반

토사의 경우는 거듭제곱의 변화양상을 보였지만, 

점착력이 커질수록 직선적으로 변화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결과와 기존 지지력 이론식에 의한 지

지력 비() 비교 결과 순수모래는 기초

의 크기가 커질수록, 연속기초의 형태일수록 작게 

산정되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Terzaghi 식이 해석에 

의한 결과에 가장 근접하였다. 순수점토의 지지력 

비는 약 0.4∼0.6 정도로 산정되었고, 일반토사는 지

지력 비가 0.3∼1.3 정도로 기초형상과 기초크기에 

따라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3) 기초의 크기에 따른 크기효과(scale effect) 분석 결

과 순수모래는 내부마찰각 25°일 경우는 약 30%, 

30°일 경우는 약 15%, 35°일 경우는 약 5%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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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모래는 크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일반토사는 약 10% 이하로 지반 강도가 증가할

수록 순수점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 내부마찰각이 지지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은 점

착력보다는 컸지만 강도증가와 관련된 영향성은 점

착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기초형상에 따른 지지력 비에 대한 형상계수는 원

형 기초는 1.50, 정사각형 기초는 1.30, L=1.5B와 

L=2.0B의 직사각형 기초는 1.10, L=3.0B의 직사각

형 기초와 연속기초는 1.0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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